
결혼 이야기 

 

결혼시즌입니다. 최근 서너 결혼식에 참석했는데, 갈 때마다 어느 쪽이 신랑측인지, 신부

측인지 헛갈립니다. 결혼 풍경도 가지각색입니다. 작년 조카의 결혼식에 참석했는데 시작

부터 퇴장까지 16분 걸리더군요. 시간이 짧다고 내용이 모자라거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양가 부모 및 하객들의 축하나 서로의 사랑 고백과 서약이 다 있습니다. 대신 결혼식 전

후에 준비할 것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제가 결혼할 당시, 예배가 길어져 기념사진 촬

영도 시간에 쫓길 정도였습니다. 설교만큼이나 길었던 대표기도를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

합니다.  

 

어느 부부와 교제하면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두 분, 어떻게 만나셨나요?" 똑같은 우리 이

야기인데, 아내가 말할 때와 제가 말할 때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아내와 저는 같은 교회

에서 만났습니다. 아내는 청년부 소속으로 유년부, 저는 대학부 소속으로 초등부 교사였는

데, 제가 청년부 수련회에 가게 되어 처음 만났습니다. 그 후로 교회에서 마주치면 더 가

깝게 인사하게 되었고, 밥 얻어 먹다가 결국 마음이 끌려서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우여곡

절 끝에 결혼을 하게 되니 "결혼 이야기"엔 할 말이 많아집니다. 다 들으시겠어요? 

 

심방을 가게 되면 아무래도 질문이 많아집니다. 기본적인 신상정보를 듣고, 신앙역사를 

여쭙니다. 제한된 시간과 교제권에서 사생활에 대한 질문은 매우 조심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서로 가까워지면 질문하고 싶습니다. "두 분, 어떻게 만나셨어요?" 결혼과 교회는 하

나님께서 세우신 두 가지 제도입니다. 결혼을 통해 교회를, 교회를 통해 결혼을 알아갑니

다. 요즘 결혼생활이 어떠신지는 질문을 아끼겠습니다. 최근에 결혼식과 결혼예배에 참석

하며 신랑, 신부의 표정과 마음을 헤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절, 우리의 결혼을 떠올

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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